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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
2020년 7월 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7. 1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2일부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

- 기존 14개 공항 분산 2천 7백여 정보→종합상황센터서 종합 관리

- 항공기 이착륙․시설장애 실시간 모니터링…항공기 안전운항 제고

□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

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* 종합상황센터가 2일

부터 정식 운영된다.

* 항공기가 이륙하여 착륙하기까지 유무선 통신, 인공위성, 전파 등을 이용하여

항공기 항행을 돕는 시설. 하늘의 등대와 같은 역할로, 대표적으로 레이더·

계기착륙시설 등이 있음

레이더 시설
(항공기 식별 고도정보 등 제공)

계기착륙시설
(항공기 착륙각도 등 제공)

ㅇ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김포국제공항 내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

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개소식*을 7월 2일(목)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코로나-19 대비하여 기관별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손 소독제 체온계 비치

및 1m 이상 거리두기 지침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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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그동안 항행안전시설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

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해왔다. 2일부터는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

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14개 공항 등에 설치된 2천 7백여 개의

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를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

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.

ㅇ 이에 따라, 항공기의 이착륙 등을 실시간 모니터하여 재난재해 및

시설장애 등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

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ㅇ 또한, 축적된 전국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

항행안전시설의 체계적 성능관리, 장애예방 및 대응, 시설 교체

시기 진단 등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

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축할 예정인 항행안전시설*에 대해서도 종합상황

센터와 연계를 추진하여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운영을 통한 항공기

안전운항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.

* 제주남부 비행정보구역(FIR)의 항공로 음영지역 해소와 현재 운영 중인 동

광 2차 감시레이더의 노후화(내구연한 2022년) 도래로 현대화 추진(’19∼’22)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

이정윤 사무관(☎ 044-201-4363) 또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 임수희 주무관

(☎ 032-740-220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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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붙임 1 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내부전경 및 운영개념

종합상황센터 내부전경

종합상황센터 운영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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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붙임 2 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시스템 연계 범위

종합상황센터 시스템 연계 범위


